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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 흡수원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
감축목표 11% 기여  

- 산림의 경영 및 조성, 국산목재 이용, 국제감축으로 32백만 톤 확보 추진

  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

회의에서 ‘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’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

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.

  산림은 대기 중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최대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청은 

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인 291백만톤CO2 11%에 해당하는 32

백만톤CO2의 탄소감축량을 국내·외 산림부문에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.

  첫째, 산림의 경영 및 조성을 확대해 탄소흡수량을 증진한다. 숲가꾸기, 

목재수확, 임도확충 등 산림경영을 확대해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

도시숲 조성, 유휴부지 녹화를 통해 신규 산림을 확충한다.

  둘째,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저장량을 확대

한다.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목조건축을 적용하고 국토부와 협업해 목

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.

  강도 · 성능이 우수한 첨단목제품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목재클러스터를 

조성해 건축용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. 그 외 산림에 버려지는 미

이용 부산물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.

  셋째, 개발도상국 내 산림의 전용 · 황폐화를 억제함으로써 국제감축량을 

확보한다. 동남아, 중남미 등 감축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협력해 대규모 

사업지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감축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적·

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.

  남성현 산림청장은 “산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감축수단이다”

라며 “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확대와 국내․외 국내․외 산림 조성 및 보전 

등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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